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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영신 고황석좌 교수의「막스 

베버, 그의 학문과 만나」가 지난 7

월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

선정되었다. 이를 포함하여 경희대

학교 출판문화원이 출판한 책 3권을 

소개한다.

막스 베버, 그의 학문과 만나

「막스 베버, 그의 학문과 만나」

에서는 초월 영역의 힘에 심취한 박

영신 교수가 끊임없이 베버에게 질

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다. 사람됨

의 뜻과 인간다움의 품, 삶의 뜻과 삶

에 힘을 불어넣는 윤리 지향성, 삶의 

모순과 그 너머의 가능성 등 베버와 

나눈 이야기는 한둘이 아니었다. 

박영신 교수는 베버와의 대화를 

통해 사회학자로서의 됨됨이를 빚을 

수 있었다. 그리고 틈틈이 대화를 기

록해 논문으로 남겼다. 이 대화 기록

을 모아 엮은 책이 「막스 베버, 그의 

학문과 만나」이다. 원로 사회학자

가 베버와 함께 오랫동안 걸어온 공

부의 길이 이 논문집에 고스란히 펼

쳐져 있다.

책의 저자인 박영신 교수는 청년 

시절 우연히 베버의 「프로테스탄트 

윤리와 자본주의 정신」을 읽었고, 

이는 그의 꿈을 바꿨다. 그는 대학원 

공부를 하면서 그 사회학자의 학문 

세계에 빠져들었다. 

주된 관심도 교육학이나 종교학

에서 사회학으로 옮아갔다. 결국 미

국에서 사회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

를 받고 평생 사회학자의 길을 걸었

다.

르코르뷔지에 

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

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「르코르

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

성」이다. 저자 이관석 교수는 위생

과 환경을 고려한 르코르뷔지에의 

자연 친화적 건축을 조명한다. 20세

기 위대한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

건축 작품을 다룬 책은 적지 않았다. 

그러나 르코르뷔지에가 자연광을 통

해 친환경 건축을 추구했다는 사실

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.「르코르뷔

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」

을 르코르뷔지에의 자연 친화적 건

축을 집중 조명한 최초의 책이다. 저

자 이관석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경

험을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르코르

뷔지에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리아니 

교수로부터 사사했다.

저자가 생각하는 르코르뷔지에의 

자연광은 단순히 특정 장소를 밝히

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. 사용자의 

위생을 중시했을 뿐만이 아니라 공

간적,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와 효용

성이 있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. 오

늘날의 건축이 추구하는 친환경적 

지속가능성의 건축을 20세기 초에 

이미 르코르뷔지에가 시도했다는 것

이다. 이 같은 시각은 르코르뷔지에

의 건축 이론들을 이전과는 새로운 

각도에서 조명하는 가능성을 열어주

었다.

집단정서의 재발견

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「집단정

서의 재발견(Collective Emotions)」

이다. 이 책이 출간된 시점인 십 년 

전에는 집단정서가 무엇인지, 개인

의 정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, 어떻

게 끌어낼 수 있는지, 그 주관적 경험

의 성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

분석이 드물었다. 마찬가지로 집단정

서의 개인적/사회적 기능의 밑바탕에 

있는 심리학적/신경학적 메커니즘에 

대한 연구도 없었다. 나아가 해당 매

커니즘의 형성과정과 표현과정을 살

피는 경험적 연구도 거의 없었다.「집

단정서의 재발견」은 이러한 단초를 

제공하는 거의 최초의 책이다.

「집단정서의 재발견」을 통해 

우리는 정치/사회/문화 속 여러 문

제, 예를 들어 지역감정, 팬덤정치, 

마녀사냥, 젠더갈등 속에 숨어있는 

집단정서의 영향을 감지할 수 있게 

된다. 집단정서에 관한 오래된 여러 

개념적/이론적 물음을 다루며, 집단

정서를 개인정서에 관한 방대한 연

구와 연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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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례대로 <막스 베버, 그의 학문과 만나-박영신 저>, <르코르뷔지에 건축의 자연광과 지속가능성-이관석 저>, <집단정서의 재발견-강준호 옮김>이다. � (사진=출판문화원 제공)

박영신 교수는

 베버와의 대화를 통해 

사회학자로서의 

됨됨이를 빚을 수 있었다.


